
4-10-2022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솔로몬의 노래 7:2-9 

말씀제목: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자신의 신부의 모습 

 

           솔로몬 왕이 술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음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뜻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대부분 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래 신발을 신은 

발로부터 시작하여 머리 부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렘 여인이 신을 신고 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녀의 

넓적다리도 마치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다고 말한 후에 그녀의 배꼽은 즙 담은 

둥근 잔 같고 그녀의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으며,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으며 그녀의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바르랍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고기 연못 

같으며 그녀의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머리는 칼멜 산 같고 머리의 머리카락은  자주빛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신부가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바램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튼튼한 영적 넓적다리를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꼽에 즙이 담겨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술이 아닌 포도즙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네 즙의 첫 

수확을 바치는 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네 아들 

중에 첫태생을 내게 줄지니라....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출 22:29, 민 6:2-3, 잠 23:31) 

 

          술 중에서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여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후 벌거벗은 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함의 행위를 보고 그를 저주하였던 일과 

롯의 딸들이 그의 아비를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임신하여 저주 받은 모압과 암몬 민족을 만들게 

되었던 비참한 일은 포도주가 얼마나 죄를 짓는 

일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렘 여인의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다는 것은 백합꽃 향기 속에 쌓여있는 

밀 무더기가 있는 모습인 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베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빌 3:18-19)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어린 양들에게 영적인 젖의 말씀을 먹여주어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벧전 2:2) 

 

           또한 그리스도인의 목은 마치 상아 

망대처럼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의지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곧은 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헤스본의 고기 

연못같이 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눈이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칠 정도로 

깨끗하여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순수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렘 여인의 코가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영적인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냄새를 

영적으로 맡아서 찾아내어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멜 산은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이겨 

많은 혼들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술렘 여인의 머리카락이 자주빛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렘 여인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가슴이 

포도송이 같은 것처럼 하늘로 높이 솟은 

종려나무가 태풍 같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 

때로는 휘어서 땅 위에 수그리게 될 때에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것처럼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항상 포도즙이 흘러나와 다른 

성도들의 입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렘 여인의 코의 향기가 사과 향기 

같다고 말한 것은 그녀의 입에서 항상 적합한 

말만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잠 25:11)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렘 여인의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달콤하게 내려가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으로부터 달콤한 말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잠에서 깨어나 

그들로 말하게 하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성령께서 솔로몬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신비스럽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